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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개별단어의 역사적 변화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 (7)*

전 철 웅**1)

Ⅰ. 서 론

이 논문은 拙著 「충북방언의 단어 변천사」에서 ‘ㅂ’으로 시작하는 표제항들만 뽑아 그

내용을 보완하면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의 상정과 그에 따른 규칙 설정을 다시 검토하고 수

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의

방언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개별 단어의 발달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상정하고자 노력

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은 앞의 책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취한 단어 배열 방식은 표제어의 가나다 순이다. 또, 각 단어마다 일

련 번호를 매겨 구별하였으며, 매 항목마다 먼저 文獻形을 제시하고 이어서 方言形을 郡別로

제시한 후 필자 나름대로 단어별 역사적 변화 과정을 想定하는 체제를 취하였다.

단어별 발달과정을 제시할 때에 문헌형과 단어의 변화 과정은 음운 부호로 나타낸 반면,

방언형은 음성 기호로 전사하였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사용한 음성 기호와 음운

부호, 그리고 문헌 자료의 출전과 약호, 방언 자료의 출처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헌과 그 약호

出 典 略號 出 典 略號

家禮諺解 가언 警民編諺解 경민

敬信錄諺解 경신 癸丑日記 계축

誡初心學人文 계초 功過神格 공과

觀音經諺解 관음 救急簡易方 구간

* “이 논문은 2008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8)”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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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急方諺解 구방 救荒撮要 구황

金剛經三家解 금삼 金氏諺簡 김언

南明集諺解 남명 內訓 내훈

老乞大諺解 노언 論語諺解 논언

楞嚴經諺解 능엄 東國新續三綱行實圖 신속

同文類解 동문 東醫寶鑑 동의

杜詩諺解初刊 두初 杜詩諺解重刊 두重

痘瘡經驗方 두경 馬經抄集諺解 마언

孟子諺解 맹자 牧牛子修心訣 목우

物譜 물보 朴通事諺解初刊 박初

朴通事諺解重刊 박重 朴通事新釋諺解 박신

方藥合編 방약 百聯抄解 백련

飜譯小學 번소 法語 법어

法華經諺解 법화 辟瘟方諺解 벽온

辟瘟新方 벽신 分門瘟疫易解方 분문

四聲通解 사성 三綱行實圖 삼강

三略直解 삼략 三譯總解 삼역

釋譜詳節 석보 石峰千字文 석천

禪家龜鑑諺解 선가 小兒論 소아

小學諺解 소언 詩經諺解 시언

新刊救荒撮要 구황 新傳煮硝方諺解 자초

新增類合 유합 十九史略諺解 십구

樂章歌詞 악장 樂學軌範 악학

野雲自警 야운 諺解痘瘡集要 두요

女四書 여사 女小學 여소

譯語類解 역어 譯語類解補 역어補

練兵指南 연병 念佛普勸文 염불

永嘉集諺解 영가 靈驗略抄 영험

龍飛御天歌 용가 倭語類解 왜어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우방 柳氏物名攷 유물

月印釋譜 월석 月印千江之曲 월천

五倫行實圖 오륜 誡女書 계녀

恩重經諺解 은중 二倫行實圖 이륜

字恤典則 자휼 正俗諺解 정속

鄭氏諺簡 鄭諺 增補三略直解 삼략

捷解新語 첩해 靑丘永言(吳氏本) 청구



- 3 -

靑丘永言(大學本) 청구大 淸語老乞大 청노

七大萬法 칠대 胎産集要 태산

太平廣記諺解 태평 漢淸文鑑 한청

海東歌謠 해동 華語類抄 화어

火砲式諺解 화포 訓蒙字會 자회

訓民正音 해례 訓民正音諺解 훈언

2. 방언 자료

① 필자 자신이 現地를 踏査하고 제보자를 선정하여 수집한 자료

조사 일시 조 사 지 성 명 연령 직업 성별 학력

1986.1 진천군 초평 고봉주 76 농사 여 무학

1986.2 음성군 생극 김창희 74 농사 남 무학

1986.7 중원군 산척 장기욱 68 농사 남 무학

1986.7 제원군 수산 이춘선 70 농사 남 무학

1987.1 괴산군 청천 전원규 71 농사 남 소학

1987.7 청원군 가덕 신금순 66 농사 여 무학

1988.7 보은군 관기 송길헌 75 농사 남 한학

1988.8 옥천군 청성 전병선 66 농사 남 소학

1989.1 단양군 어상천 김도경 73 농사 남 소학

1989.1 단양군 장림 김재술 62 농사 남 소학

1990.7 영동군 상촌 유성희 72 농사 남 소학

② 다른 학자들이 수집한 자료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硏究(1944)

金 亨 奎 韓國方言硏究(1974)

崔 鶴 根 韓國方言辭典(1978)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方言資料集Ⅲ(1987)

3. 음성 기호와 음운 부호

① 음성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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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모음

i ü ɨ ʉ u

e ö Ǝ ǒ o

E ə
ɛ з

a

2)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 wi we wE wɛ  wə  wa
y계 이중모음 : ye yE yɛ  yə  yз  ya yu yo yɨ

ey ɛy əy ay oy uy ɨy

3) 자음

p b t d č ǰ k g

p' t' č' k'

ph th čh kh

s sy

s' s'y h ɦ  x
m n ny ŋ

l r ly

4) 기타

① 弱化된 音은 위로 올려 어깨글자로 적었다.

例 : ku:mbEŋi (굼벵이) k'amagwi (까마귀)

② [:]는 長音 表示에 사용되었다.

② 음운 부호

1) 단모음

i ü ɨ u

e ö ə o

ɛ a ʌ

2)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 wi we wɛ  wə  wa
y계 이중모음 : ye yɛ  yə  ya yu yo y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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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ɛy əy ay oy uy ɨy
3) 자음

p t č k

p' t' č' k'

ph th čh kh

s

s' h

β z

m n ŋ

r

Ⅱ. 개별 단어의 역사적 변화

1] 사귀다 : 문헌에는 ‘사괴-(두初8:25 금삼4:33 유합上3 石千16 동문上12)’로 나온다. 이

표제어에 대한 충북의 방언형들은 다음과 같이 충북을 두 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게 한다.

sagü-<진천 음성 청원> sagwi-<중원>

sagu-<제원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이들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uy’가 어떤 변화를 수행하는가에 따라 곧 ‘uy>ü’ 단모음화

와 ‘uy>u’ 변화 곧 ‘y’ 탈락 가운데 어느 쪽의 변화 과정을 밟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sakoy- > sakuy- > sakü-1)

sakoy- > sakuy- > saku-

2] 사금파리 :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sɛgomphari<진천 괴산> sɛgɨmphari<음성 청원>
sagɨmphari<중원 제원 보은> sɛgamphari<옥천 영동>
sɛgɨmčhari<단양> sɛgamčhi<옥천> sɛgɨmphɛŋi<보은>
k'ɛ:mphEŋi<음성> k'ɛ:mphEŋi<괴산>

이 방언형들은 표제어 ‘사금파리’의 ‘사금’이 한자어 ‘砂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접미사 ‘-

파리/팡이/차리/치’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들의 예상되는 변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음성과 괴산 지역의 방언형은 어원이 다르므로 제외한다. 충북의 단양지역 방언

형에 보이는 ‘-čhari’는 경북의 금릉과 봉화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북 옥천 지역의

방언형 ‘sɛgamčhi’와 충남 논산 지역의 ‘sɛgɨmčhi’, 충남 대덕 지역의 ‘sɛgomčhi’, 강원도 정선
지역의 ‘sagɨmčhi’, 전북 익산 지역, 전남 장성과 나주 지역의 ‘sEgɨmčhi’에 공통으로 들어 있

는 ‘-čhi’는 다시 ‘-앙이’와 결합하여 경북 청송 지역의 ‘sɛgamčhEŋi’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

1) 중원 지역의 방언형 ‘sagwi-’는 ‘ü’를 w계 상향이중모음으로 발음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변화 과정에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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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

sakɨmphari > sɛkɨmphari > sɛkomphari
sakɨmphari > sɛkɨmphari > sɛkamphari

3] 사납다 : 정음 초기 문헌에는 ‘사오납-(석보19:10 월석18:54 능엄2:22 두初

16:72)’으로 나오는데, 여사서에 오면 ‘사납-(여사3:18)’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nap-<전지역> s'aŋgunha-<보은> saŋgunap-<괴산>

충북 전지역의 방언형 ‘sanap-’은 어기 ‘saon’에 접미사 ‘-ap’이 결합한 후 ‘o’의 탈락을 수

행한 것이고, ‘saŋgunha-’는 어기 ‘saon’에 ‘ha-’가 결합한 후 ‘ŋ’과 ‘g’의 첨가를 수행한 것으

로 생각된다. 충남 연기 지역의 방언형이 ‘saonap-’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3)

‘ao’라는 모음의 충돌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종류에 따라,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두 가

지로 상정할 수 있다.

saonap- > sanap-

saonap- > saŋonap- > saŋkonap- > saŋkunap-

4] 사닥다리[梯] : 근대어 문헌에 ‘사리(역어上14 왜어上33 동문下16 한청310č)’로 나온

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ɛdari<제원 제외 전지역> sadari<제원 괴산>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비어두음절의 ‘ㆍ’가 ‘a’로 바뀌는 음운변화를 보여준

다.

satʌri > satari > sɛtari
5] 사람 : 초기 문헌에는 ‘사(용15 석보6:5 능엄1:21 금강序5 자회下2)’으로 나오

고, 후대 문헌에 ‘사롬(마언下67) 사름(정속1) 살음(지장下15 정속8) 살(정속7) 사람

(유물一毛)’ 등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aram’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

음과 같이 비어두음절의 ‘ㆍ’가 ‘a’로 바뀌는 음운변화를 수행한 것으로 상정한다. 

sarʌm > saram
6] 사레[嗆] : 근대어 문헌에 ‘사(한청382č) 샤(역어補23 동문上63 한청439d)’가 보인

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re<진천 음성 청원 보은> sarE<중원 제원 단양 옥천 영동>

sari<중원 괴산>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비어두음절의 ‘ㆍ’가 ‘ə’로 바뀌는 음운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syarʌy > sarʌy > sarəy > sare > sari4)
2) 방언 자료는 『한국방언자료집Ⅳ』 p.109, 『한국방언자료집Ⅴ』 p.102, 『한국방언자료집Ⅵ』 p.138, 『한국

방언자료집Ⅶ』 p.133을 참조할 것.  

3) 語基 ‘saon’은 음성모음 계열의 ‘səun’과 대립하며, 여기에 ‘ha-’가 결합하여 ‘səunha-’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

된다. 방언 자료는 『한국방언자료집Ⅳ』 p.195를 참조할 것.

4) ‘어듸’가 ‘어데’로 되는 변화 과정 ‘ətɨy > ətəy’에 근거하여 ‘sarʌy > sarɨy > sarəy’ 변화를 상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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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마귀[黶] : 문헌에 ‘사마괴(법화2:15 사성上18 유합上22) 샤마괴(자회中34 역어上36 동문

上19 한청159b)’와 ‘샤마귀(왜어上51)’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magu<청원 제외 전지역> samagü<진천>

musamagu<청원> samaguy<청원>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uy’의 변화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samakoy > samakuy > samakü

samakoy > samakuy > samaku

8] 사위[婿] : 문헌에 ‘사회(석보6:16 두初7:33 번소10:15 자회上32 노언下31 역어上26 동문上

10) 싸회(속삼烈7)’와 ‘사휘(경민45)’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uy<진천 음성 청원> sau<진천 중원 청원 제외 전지역>

sawi<중원> sawe<괴산>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oy’와 ‘uy’의 변화에 따라 三分된다.

sahoy > sahuy > sauy > saü5)

sahoy > sahuy > sauy > sau

sahoy > saoy > saö6)

9] 사흘 : 문헌에 ‘사(용가67 월석21:106 두初15:36 구간1:103) 사을(삼강孝24) 사(두초

11:52 박初上55 분문5 속삼烈15 번소8:35 소언5:113 두요上34 가언4:24) 사흘(송강1:6 신속烈

1:49)’ 등으로 나온다. 초간본 두시언해에 ‘사’과 ‘사’이 함께 사용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ʱɨl<영동 제외 전지역> sa:l<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ʌr > sahʌr > sahɨr > saɨr > sa:r
10] 살강[器架] : 근대어 문헌에 ‘사랑(동문下15 한청289b)’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lgaŋ<중원 제원 단양 제외 전지역> salgwaŋ<중원 제원>

tana<단양>

충북방언은 ‘ㄹ’ 다음의 ‘ㄱ’이 유지된 어형을 보여 준다. 위의 방언형들 가운데 어원이 다

른 단양 지역의 방언형 ‘tana’를 제외하면,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7)

sarkaŋ > sarkwaŋ

11] 삼촌 : 한자어 ‘三寸’이다. 방언형은 단양에서만 ‘aǰE’로 나타나고, 나머지 전지역에서는

‘samčhun’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고모음화를 수행한 것

으로 상정한다.

samčhon > samčhun

5) 중원 지역의 방언형 ‘sawi’는 ‘ü’의 발음을 이중모음으로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6) 괴산 지역의 방언형 ‘sawe’는 ‘ö’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것이다.

7) 전국에서 ‘tana’ 또는 그와 유사한 어형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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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삼태기[蕢] : 문헌에 ‘산태(자회中19) 삼태(역어下19 왜어下15 동문下16) 삼틔(유물二

水)’ 등으로 나온다. 충북의 방언형은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접미사 ‘-미’가 후접한 형태

만 보인다. 충북방언의 경우, ‘th’ 앞에 온 ‘n’이 이화작용을 수행하여 ‘m’으로 되느냐, 그냥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 소방언권이 나뉜다고 하겠다.

santhɛmi<음성 중원 제외 전지역> samthɛmi<음성 중원>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nthaymi > santhɛmi
santhaymi > samthaymi > samthɛmi

13] 상수리[橡實] : 후대 문헌에 ‘샹실이(물보雜木) 상소리(방약41)’로 나온다.8)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saŋsuri<진천 중원 청원> čhamdothori<음성> tothori<괴산>

tothuri(단양> ku:lbam(중원> kulbam(보은 옥천 영동 단양>

k‘ulbam(단양> kuram(중원 제원>

예상되는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9)

saŋsori > saŋsuri

14] 상추[苣] : 문헌에는 ‘부루(자회上14 구간6:48 물보蔬菜)’와 ‘부로(박重中33 역어下10 한

청377č 유물三草)’로 나온다. 후대 문헌에 ‘生菜’를 ‘(동문下3)’라고 부른 곳이 나오는데,

이 한자어 ‘生菜’가 국어사전에서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나물’ 또는 ‘익히지 않은 生菜蔬’의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데 반하여 중국어에서는 우리말의 ‘상추’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ŋčhu<제원 제외 전지역> saŋčhi<중원 제원>

purus'am<진천 괴산>10)

진천과 괴산 지역의 방언형에 들어 있는 ‘puru’는 문헌어 그대로이므로 문제될 것 없고, 나

머지 방언형들의 예상되는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ʌyŋtshʌy > sʌŋtshʌy > sʌŋtshɨy > sʌŋčhɨy > saŋčhɨy > saŋčhi
*sʌyŋtshʌy > sʌŋtshʌy > sʌŋtshoy > sʌŋčhoy > saŋčhoy > saŋčho >

saŋčhu

15] 새벽 : 문헌에는 어말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새박(원

각序46 소언6:95 한중p.276) 새벽(동문上3 청구p.74)’이 그 한 가지요, ‘새배(원각상二之三27

두初7:14 속삼孝6 분문10 자회上1) 새볘(신속孝6:21 역어補3) 사배(두重8:44 6:4) 사볘(왜어上

5)’가 다른 한 가지다. 충북 방언에서는 어말음이 자음인 어형만 조사되었다.11)

8) 문헌형 중 ‘상실이’는 한자어 ‘橡實’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훈몽자회에서는 ‘도토리’를 한

자 ‘橡’의 훈으로 삼고 있어 흥미롭다(자회上11).

9) 방언형 ‘ku:lbam<중원>  kulbam<보은 옥천 영동 단양>  k’ulbam<단양>  kuram<중원 제원>’ 등은 중세국어

의 ‘말[菱]’과 동일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생각된다.

10) 강원도의 방언형에 ‘부루’ 외에 ‘불구, 불기’가 있어 참고된다.

    한국방언자료집Ⅱ p.45 : pulgu(인제)  pulgi(고성 평창 명주 영월 정선 삼척) 

11) 경북의 칠곡 영천 영덕 원성 등지에서는 ‘sEbE’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방언자료집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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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ɛbyək<진천 음성 중원 청원 괴산 옥천> sɛbok<제원 보은 영동>
sEbok<단양> sɛbзk<옥천>

문헌어 가운데 어말음이 모음으로 되어 있는 ‘새배/사배, 새볘/사볘’ 등에 상응하는 어형은

충북방언에서 쓰이지 않으므로 제외하면, 나머지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ypak > saypək > sɛpək > sɛpok
saypak > saypək > saypyək > sɛpyək

16] 새암[妬] : 문헌에는 ‘새옴(월천108 내훈1:81 유합下26 역어下48 소언2:55 김언69) 새욤

(김언73)’과 ‘암(도산가)’이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ɛ:m<옥천 제외 전지역> sya:m<옥천 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yom > sayam > saaym > sa:ym > sɛ:m
sayom > sayam > syaam > sya:m12)

17] 새우 : 정음 초기 문헌에는 ‘사(해례용자)’와 ‘사이(능엄7:89) 사이젓(김언8, 178)’로

나오고, 후대의 문헌에 ‘새요(사성下31 자회上20 박初上70 동문下42 한청444d) 사요(동의湯液

2:12 태산74) 새오(왜어下26 유물二介 경신35 역어補38) 오(화어58 방약51 유물一毛 가곡

p.26)’ 등으로 나온다. 충북에서는 민물새우와 바다새우를 구별하여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여기서는 어형변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새우를 가리켜 부르는 명칭을

방언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ɛbɛŋi<진천 음성 중원 청원 옥천> sɛbEŋi<괴산>
saburɛŋi<보은> sabuŋgɛ<영동> sɛu<전지역>

방언형 가운데 ‘새뱅이, 사붕개, 사부랭이’ 등의 ‘ㅂ’ 유지형들은 초기 문헌형 ‘사’에 대응

하는 재구형 ‘*사비’에 접미사 ‘-앙이/웅개/랑이’가 후접되면서 어말모음 ‘i’의 탈락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방언형 ‘sɛu’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βi > sai > sayi > sayo > sayu > sɛu13)

18] 샘[泉] : 초기 문헌에는 ‘(용가2 해례용자 두初7:23 자회上5)’으로 나오고, 후에 ‘샘

(유물五水)’과 ‘옴(청구大p.132) 암(방약59)’ 등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ɛ:m<옥천 영동 제외 전지역> syɛ:m<단양>
sya:m<청원 옥천 영동>

경북의 방언형 가운데서는 ‘sya:m’ 형태를 찾을 수 없는 반면, 충남의 방언형 가운데서는

‘sɛam’과 ‘sya:m’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를 끈다.14)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p.216).

12) ‘sayom > sayam > sayom > sayam > sɛam > sɛ:m > sɛ:m’의 변화 과정은 ‘뱀[蛇]’의 발달과정에서 볼 

수 있는 변화 과정과 동일한데, 이것은 방언형 ‘pɛam’ 또는 ‘pɛyam’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방언형으로 ‘sɛam’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충북방언의 경우는 음운도치에 의한 ‘sayom > sayam > saaym > sa:ym > sɛ:m’의 변

화 과정을 선택한다. 경북방언에서도 ‘새암’ 형태를 발견할 수 없음이 흥미롭다(『한국방언자료집Ⅶ』 p.133).

13) 모음 ‘a’와 ‘i’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y’ 첨가현상에 관해서는 도수희(1985)를 참고할 수 있다. 

14) 『한국방언자료집Ⅳ』 p.69,  『한국방언자료집Ⅶ』 p.8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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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ʌym > saym > sɛm
sʌym > saym > syam

단양의 방언형 ‘syɛ:m’은 다른 지역의 방언형 ‘sya:m’의 어두자음에 유추된 것이거나,

‘sya:m’의 ‘a’가 ‘ɛ’로 바뀐 것으로 처리하할 수 있을 것인데, 필자는 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한다.

19] 서까래 : 초기 문헌에는 ‘셔(법화2:105 두初16:28 자회中6)’로 나오고, 후대 문헌에 ‘셧

가래(동문上35)’와 ‘혀(박언下46 박重下12 역어上17 유합上23) 혁가래(물보第宅) 혓가래(박重

下46) 혓가레(청구p.31)’ 등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어두 ‘ㅅ’ 쪽만 확인되었다.15)

sзk'arE<진천> sək'arE<진천 청원 제외 전지역>
sək'ɨr<청원 보은 옥천>

청원 보은 옥천 지역의 방언형 ‘sək'ɨr’은 문헌에서는 확인이 안되고, 전북 무주 고창 순창,
전남 영광 장성 담양 함평 광산 신안 무안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완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서까래’의 축약형인 ‘sək'ar’에서 ‘a’ 대신 ‘ɨ’가 자리잡은 것으로 생각된
다.16) ‘서까래’ 형은 초기 형태 ‘셔’가 ‘가래’와 결합한 것으로서 그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

음과 같다.

syəskaray > syək'aray > sək'aray > sək'arɛ 
20] 서캐[蟣] : 문헌에 ‘혀(자회上23 유합上16 역어下35)’와 ‘셕하(유물二昆)’로 나온다. 방언

형은 다음과 같다.

sзkhE<진천> səkhɛ<음성 중원 제원 단양 괴산 옥천>
sзkhEŋi<진천> səkhEŋi<청원> səkhɛŋi<보은>
sзkhari<영동> səkhari<보은 옥천> sзkharE<영동>

방언형 가운데는 초기 문헌형 ‘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없으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어기 ‘혀’에 접미사 ‘-ay/-aŋi/-aray/-ari'가 결합한 후 ‘ㅎ’ 구개음화를 수행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hyəkha > syəkha > syəkhay > səkhay > səkhɛ 
*hyəkha > syəkhaŋi > səkhaŋi > səkhɛŋi
*hyəkha > syəkharay > səkharay > səkharɛ 
*hyəkha > syəkhari > səkhari

21] 석유 : 한자어 ‘石油’이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egyu<진천 옥천 영동> sögi<음성 옥천>

səgyu<중원 제원 단양 청원 괴산>
syigi<단양> segi<괴산 보은> segi čirɨm<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5) 경북의 봉화 영덕 영일 등지에서 현대에도 어두 ‘ㅎ’ 쪽 방언을 쓰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구개음화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한국방언자료집Ⅶ』 p.78).

16) 『한국방언자료집Ⅴ』 p.60, 『한국방언자료집Ⅳ』 p.81을 볼 것.



- 11 -

səkyu > sekyu > sekyi > seki > siki17)
22] 섣달 : 문헌에 ‘섯(두初10:45 구간6:23 구방下58 역어上4 동문上4 노언下32) 섯(분

문8 태산66) 섣(신속孝1:12)’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ə:t'ar<진천> sɨ:t'ar<진천 제외 전지역>
문헌형 중 받침 ‘ㅅ’ 形은 명사 ‘설’과 ‘’의 합성에 사용된 관형격 조사 ‘-ㅅ’을 가진 것이

고, 받침 ‘ㄷ’ 形은 그 ‘ㅅ’이 중화작용에 이어 후속음절 초두 자음의 경음화를 수행한 것이므

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əstʌr > sət'ʌr > sət'ar > sɨt'ar
23] 설마 : 문헌에 ‘현마(월천121 청구p.55 고시조) 혈마(노계陋巷, 고시조) 혓마(고시조)’

그리고 ‘설마(청구大p.130)’로 나온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əlma’이다.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hyənma > hyərma > syərma > sərma18)
24] 설흔 : 문헌에 ‘셜흔(월석9:51 두初8:21 소언1:6 동문下20 한청106a 삼강忠13)’으로 나

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ərɨn<진천 제원 청원 보은 옥천>
sзrʱɨn<음성 중원 단양 괴산 옥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yərhɨn > sərhɨn > sərɨn
25] 세다[計] : 이 표제어와 관련된 문헌형으로는 ‘計’의 뜻만이 아니라 ‘商量’의 뜻도 함께

가진 ‘혀-(석13:8 두초1:20)’와 ‘혜-(석보19:11 두初15:5 박初8:36)’ 및 ‘헤-(고시조)’ 그리고 ‘혜

아리-(월석21:138 능엄1:76 법화3:198 동문上19)’를 찾을 수 있다. 방언형도 다음과 같이 두

종류가 있다.

se:-<진천 중원 청원> syi-<진천 중원 제외 전지역> syiari-<음성>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hyəy- > syəy- > sye- > se- > si-
hyəyari- > syəyari- > syeari- > seari- > siari-

26] 세수[盥] : 문헌에 ‘셰슈(유합下8 소언2:3) 셰슈다(소언2:2) 셰슈대야(동문下15 한청

225č) 등이 보인다. ‘셰슈’는 ‘낯을 씻다’의 뜻으로도 쓰였고 ‘낯 씻을 물’의 뜻으로도 쓰였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esu<단양 옥천 제외 전지역> syisu<음성 단양 괴산 옥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yəysyu > səysu > sesu > sisu
27] 셋 : 초기 문헌에 ‘셓(석보13:48 월천153 능엄8:111)’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

다.

17) 방언형 ‘söki’는 ‘e’를 ‘ö’로 되돌린 발음에 지나지 않는다.

18) ‘ㄴ’이 ‘ㄹ’로 바뀐 것은 ‘언마/언머’의 변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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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i:s<중원 제원 단양 제외 전지역>

se:s<진천 중원 제원 단양 옥천> sɨ:i<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əyh > səys > ses > sis
səyh > səy > sɨy19)

28] 소경[盲] : 문헌에 ‘쇼경(자회中3 내훈三10 소언1:2 청구p.106 無冤錄1:11) 소경(역어上

29)’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gyəŋ<진천 중원 제원 청원 옥천>
sögyəŋ<음성 청원 괴산 보은> syügyəŋ<단양>

충남방언의 ‘soygyəŋ(공주) soygyəŋ(아산 천원 홍성 청양 공주 연기 보령 부여 대덕)

so:ygyəŋ(당진) sögyəŋ(예산 공주) sö:gyəŋ(서천 논산 금산) suygyəŋ(서산) su:gyəŋ(서산)’
등과 강원방언의 ‘so:ygyəŋ(철원 인제) soygyəŋ(양양) sö:gyəŋ(양구 인제 홍천 명주 원성

영월)’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20)

syokyəŋ > sokyəŋ > soykyəŋ > sökyəŋ
syokyəŋ > sokyəŋ > soykyəŋ > sokyəŋ
syokyəŋ > sokyəŋ > soykyəŋ > suykyəŋ > sükyəŋ

29] 소금 : 문헌에 ‘소곰(두初7:34 자회中22 유합上30 동문上61) 쇼곰(유물五石)’과 ‘소금(박

重中6)’이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gʉm<중원 괴산 영동> sogɨm<제원 단양>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화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okom > sokɨm
30] 소나기[涷雨] : 문헌에 ‘쇠나기(두初18:19 자회上3 역어上2 동문上2 송강2:12 청구

p.105)’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nɛgi<진천 옥천 영동> s'onEgi<음성 중원 괴산 보은>

sonEgi<제원> s'onagi<단양> s'onakp'i<단양 청원>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oynaki > sonaki > sonɛki21)
soynaki > sonaki > s'onaki > s'onɛki

31] 손가락 : 문헌에 ‘손가락(능엄6:104 유합上21 동문上16 신속三孝3) 손락(월석7:38 분

문7 박初上13) 손ㅅ가락(능10:42) 손락(신속孝3:31 두요上4)’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nk'urak<진천 단양 옥천> sonk'arak<청원>

soŋk'urak<음성 중원 괴산 보은 영동> soŋk'ɨrak<제원>
19) 영동 지역의 방언형 ‘sɨ:i’는 ‘sɨ:y’를 두 음절로 늘여서 낸 발음을 전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20) 『한국방언자료집Ⅱ』 p.88, 『한국방언자료집Ⅳ』 p.86을 볼 것.  

21) 강원도 양양 지역의 방언형 ‘sonaygi’를 근거로 ‘ sonaki > sonayki > sonɛki’의 변화 과정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한국방언자료집Ⅱ』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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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onk'arak > soŋk'arak

sonk'arak > sonk'orak > sonk'urak > soŋk'urak > soŋk'ɨrak22)
32] 솜 : 문헌에는 ‘소옴(두初15:9 구간6:4 월석2:41 삼강孝1 박초上44 자회中24 노언上12

동문下25 한청322č 유물三草 역어補49)’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o:m’이므로, 예상되

는 변화 과정은 이 말이 音長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oom > soɨm > so:m
33] 송사리 : 근대어 문헌에 ‘숑리(해동p.117) 숑샤리(역어補49)’가 보인다. 방언형은 전

지역이 ‘soŋsari’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23)

syoŋsyari > soŋsari

34] 송아지 : 문헌에 ‘야지(두初25:51 구간3:31 유합上13 왜어22 石千38 동문下38 한청

441a) 아지(소아6) 쇼야지(백련9) 야치(역어下30) 숑아지(자회上18)’ 등으로 나온다. 방언

형은 다음과 같다.

soŋaǰi<전지역> soŋačhi<진천 보은>

‘쇼’에 ‘-아지’가 후접될 때 ‘oa’의 모음연쇄를 해소하기 위해 ‘y’나 ‘ŋ’이 개입된 형태이므

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yoyatsi > syoŋatsi > syoŋači > soŋači24)

35] 쇠다 : 문헌에는는 ‘老’의 뜻으로 쓰인 ‘쇠-(두창上34)’와 ‘了’의 뜻으로 쓰인 ‘쇠-(역어

補42)’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wE:sə<음성 중원 단양 제외 전지역> sö:sə<음성>
sE:sə<단양> swE:t'a<중원 제원>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oy- > sö-25)

36] 쇠스랑 : 문헌에 두 종류의 어휘가 나온다. 하나는 ‘쇠슬히(월석23:82, 87)’이고, 다른

하나는 ‘쇼시랑’이다. 후자는 ‘쇼시랑(사성下29 물보耕農) 쇠쇼시랑(역어下8) 나모쇼시랑(역어

下8)’ 등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osyiraŋ<단양 청원 영동 제외 전지역> sosɨraŋ<단양 영동>
syisɨraŋ<단양> sösyiraŋ<청원>

충북의 다수 방언형인 ‘sosyiraŋ’은 문헌형 ‘쇼시랑’에 직접 소급하므로 문제될 것 없고, 나

머지 방언형들은 또 다른 문헌형 ‘쇠슬히’에 다시 접미사 ‘-앙’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22) 강원도 철원 영월 지역과 충남 서산 아산 보령 지역 및 경북 함평 지역의 방언형 ‘soŋk'orak’과 충남 공주 

부여 지역의 방언형 ‘sonk'orak’을 참조할 수 있다(『한국방언자료집Ⅱ』 p.94, 『한국방언자료집Ⅳ』 p.93).

23) 영동 지역에서는 ‘soŋsarit'e’와 ‘tork'ari’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24) ‘y’가 ‘ŋ’으로 바뀐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쇼’와 ‘-아지’가 결합할 때 직접 ‘ŋ’이 첨가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천과 보은 지역의 방언형 ‘soŋačhi’는 격음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뵈 않고 접미사 ‘-아치’를 

결합시킨 것으로 처리한다.

25) 단양의 방언형의 ‘sE-’는 음성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방언형 ‘swE-’가 ‘w’를 떨어뜨린 음성실현형인데, 이

것은 음성 지역의 방언형 ‘sö-’의 ‘ö’를 쉽게 발음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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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oysɨrhaŋ > soysɨraŋ > soysiraŋ > sösiraŋ26)
soysɨrhaŋ > soysɨraŋ > sösɨraŋ > sesɨraŋ > sisɨraŋ
soysɨrhaŋ > soysɨraŋ > sosɨraŋ
syosiraŋ > sosiraŋ

37] 수렁 : 문헌에 ‘쉬궁(월석18:40 법화6:155 자회中6 분문1) 싀금(두경14) 싀공(역어上6

싀궁치(청p.103)와 ‘술항(유물五土)’의 二種이 보인다. 방언형도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온

다.

surəŋ<음성 중원 보은> sü:<진천 중원 청원>

su:<괴산 옥천 영동> su:thoŋ<제원> su:k'udeŋi<괴산>

제원 지역의 방언형 ‘su:thoŋ’과 괴산 지역의 방언형 ‘su:k'udeŋi’는 각각 전부요소 ‘su’와

후부요소 ‘thoŋ’ 및 ‘k'udeŋi’로 분석 가능하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urhaŋ > suraŋ > surəŋ
*suβi > sui > suy > su27)

*suβi > sui > suy > sü28)

38] 수염 : 한자어 ‘鬚髥’이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syüəm<진천 음성 괴산 옥천> suyəm<음성 중원 보은>
šyə:m<청원> suyǒm<보은> syüyəm<옥천>
sö:m<제원> swe:m<단양> soyom<단양> šyiə:m<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yəm > süəm
suyəm > suyyəm > süyəm
suyəm > suyom > soyom > sooym > so:ym > sö:m29)

39] 수제비 : 문헌에 ‘슈져비(사성上77 역어上51) 슈졉이(물보飮食)’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

음과 같다.

suǰebi<진천 중원 제원 청원 괴산 옥천>

suǰibi<음성 단양 보은 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yutsyəpi > syučyəpi > sučəpi > sučepi > sučipi
40] 수채 : 문헌에 ‘슈채(역어補14 동문上36) 슈(한청290a 물보第宅)’가 보인다. 방언형은

26) 청원 지역의 방언형 ‘sösiraŋ’을 ‘syosirhaŋ > sosiraŋ > sösiraŋ’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은 ‘o’의 

umlaut 조건에 미흡하므로 불가하다. 

27) 경북 상주 지역의 방언형 ‘suú’ 및 문경 지역의 방언형 ‘subeŋi’와 금릉 지역의 ‘subriŋi’ 및 경북 대다수 지

역의 방언형 ‘su:bi / subi’ 등이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한국방언자료집Ⅶ』 p.84).

28) ‘시궁창’의 전부요소 ‘시’는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suy > sɨy > si

29) 단양 지역의 또 다른 방언형 ‘swe:m’은 ‘ö:’의 발음을 이중모음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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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이 ‘sučhɛ’이므로, 예상되는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syutshay > syučhay > sučhay > sučhɛ

41] 술(酒) : 문헌에 ‘수을(석보9:37 월석1:43 두初8:27 삼강孝22)’과 ‘수울(두初8:28 삼강孝6

내훈1:33 분문6 박初上2 속삼孝6)’ 그리고 ‘술(능엄7:53 두初8:61 법화4:37 원각序 구간6:65 자

회中21 유합下40 분문9 김언24, 114)’ 등의 세 가지로 나온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ul’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aɨ>a:’ 변화나 ‘oɨ>o:’ 변화처럼 ‘uɨ>u:’ 변화를 상정한

다.30)

*suβɨr > suɨr > su:r31)
42] 숭늉 : 문헌에는 ‘무근슉믈(동의湯液1:18) 슝(두경20) 슝농(역어上49) 숙(유물

五水) 숙융(청구大p.146) 슉늉(여소4:12a)’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 방언형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suŋnyuŋ<진천 중원 제원 청원 보은> suŋnuŋ<음성>

suŋnɛŋ<음성 괴산> suŋnEŋi<중원> suŋnaŋ<괴산>

suŋnaŋmur<옥천> suŋnyəŋ<영동> suŋnyaŋ<영동>

suŋnyəm<단양> suŋnyim<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32)

syuknʌyŋ > syuŋnʌyŋ > syuŋnayŋ > suŋnayŋ > suŋnɛŋ
syuknʌyŋ > syuŋnʌyŋ > syuŋnayŋ > suŋnayŋ > suŋnaŋ > suŋnuŋ
syuknʌyŋ > syuŋnʌyŋ > syuŋnayŋ > syuŋnyaŋ > suŋnyaŋ
> suŋnyəŋ
syuknʌyŋ > syuŋnʌyŋ > syuŋnayŋ > syuŋnyaŋ > syuŋnyuŋ
> suŋnyuŋ

43] 쉬[蠅卵] : 문헌에 ‘쉬(역어上53 동문下42 한청450b’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ü<단양 제외 전지역> swi<제원> syi<단양>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y > sü33)

44] 쉬다[饐] : 문헌에 ‘쉬-(자회下12 소언3:25 동문上58)’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

다.

30) 다음과 같은 變化例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으-(烹) > 고-   /    >  > 음 > 가음 > 감    /     >  > 올 > 고을 > 골

    고코을- > 코골-  /    - > 외- > 도의- > 되- 

31) ‘β’가 ‘w’로 변한 경우에는 ‘*suβɨr > suwɨr > suur > su:r’의 변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32) 단양과 영동 지역의 방언형들은 어말의 ‘ŋ’을 ‘m’으로 바꾼 형태인데, 전남 영광 장성 담양 함평 신안 무안 

나주 화순 승주 진도 강진 장흥 보성 여천 완도 등지와 강원도 평창 영월 정선 등지 및 충남 서산 당진 예산 

청양 공주 보령 부여서천 논산 금산 등지에서 ‘suŋnyim’을, 전남 광산 지역에서 ‘suŋnyəm’, 강원도 철원 지역

에서 ‘suŋnyum’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지역 방언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한

국방언자료집Ⅵ』 p.57, 『한국방언자료집Ⅳ』 p.48, 『한국방언자료집Ⅱ』 p.49 참조).  

33) 제원 지역의 방언형 ‘swi’는 ‘ü’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것이고, 단양 지역의 방언형 ‘syi’는 ‘ü’의 원순성을 

소실시켜 발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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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ü-<단양 제외 전지역> sywi-<단양>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y- > sü-

45] 쉰[五十] : 문헌에 ‘쉰(석보19:2 능엄2:85 월석8:103 두初22:35 박初上2)’으로 나온다. 방

언형은 다음과 같다.

syü:n<중원 단양 영동 제외 전지역> syüʉn<중원> sywi:n<단양>

syi:ʱɨn<영동>
중원과 영동 지역의 방언형들은 ‘쉰’을 ‘설흔 마흔 일흔’ 등에 맞추어 발음한 것이므로 문

제될 것 없고, ‘syü:n’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yn > sün34)

46] 쉽다 : 문헌에 ‘쉽-(훈언 법화1:223 번소8:11 금삼3:14 동문下52)’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üp-<영동 제외 전지역> sywip-<단양> syip-<단양 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uyp- > süp-

47] 스물[二十] : 초기 문헌에 ‘스믏(용32 석보6:38 능엄2:6 법화2:57 가언3:20)’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ɨmur<진천 중원 청원> syimur<음성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sumur<제원>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ɨmɨrh > sɨmɨr > sɨmur > sumur
sɨmɨrh > sɨmɨr > sɨmur > simur

48] 시래기[棲葅] : 근대어 문헌에 ‘시락이(물보飮食)’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irɛgi<진천 청원 괴산 보은> s'yirEgi<음성 중원 제원 단양 영동>

syirEgi<옥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iraki > sirɛki > s'irɛki35)
49] 시렁 : 문헌에는 ‘실에(두初7:6 자회中14 유합上24)’와 ‘시렁(왜어上33 소언2:5036))’ 두

가지 어휘가 보인다. 충북의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문헌형 ‘시렁’ 쪽만 있다.

syirgзŋ<진천 청원> syirgəŋ<음성 괴산 보은 옥천 영동>
syirgwəŋ<중원> syirgwaŋ<제원 단양> syirəŋ<중원>

34) 영동과 중원 지역의 방언형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suyn > suyɨn > suyhɨn > sühɨn > sihɨn
    suyn > suyɨn > suyun > süun

35) 경북 안동의 방언형 ‘syiragi’와 충남 당진 지역의 ‘s'yiragi’를 참조할 수 있다. 충남 아산과 예산 지역의 방

언형 ‘syiraguy’ 및 보령 부여 서천 논산 대덕 금산 지역의 방언형 ‘syiragu’는 또 다른 시사점을 던져 준다

(『한국방언자료집Ⅶ』 p.44, 『한국방언자료집Ⅳ』 p.39 참조). 

36) 宣祖版 소학언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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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ㄹㄱ’ 形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방언형들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irkəŋ > *sirɦəŋ > sirəŋ37)
*sirkəŋ > sirkwəŋ > sirkwaŋ38)

50] 시루 : 문헌에 ‘시르(구방上71 사성上15 자회中10 노언下30 동문上59)’와 ‘시(분문21

역어下14)’로 나온다. 후자는 ‘ㆍ’의 동요가 반영된 자료로 생각된다. 방언형은 전지역이

‘syiru’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방언 ‘실구(강원), 실기(평남, 함남, 함

북, 자강), 실구떡(강원), 실기떡(평남, 자강, 함남, 함북, 량강, 강원)’ 등과 경북 영풍 예천 영

양 상주 지역의 방언형 ‘syrgi’ 및 고령 지역의 방언형 ‘syrri’에 의거하여 ‘*sirkV’를 재구할

수 있다.39)

*sirkɨ > *sirɦɨ > sirɨ > siru
51] 시원하다 : 문헌에 ‘싀훤-(삼강烈18 두창下43 소언5:55 내훈1:17 유합下15 박重上40

동문上20 한청179č)’와 ‘싀훠니(삼강烈18 두창下43) 싀훤이(첩해8:11)’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

음과 같다.

syə:nʱa-<진천 옥천 영동> syiwənʱa-<음성 청원>
syiənʱa-<중원 제원 단양 괴산 보은>

‘시원하다’의 어근 ‘시원’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ɨyhwən > sɨywən > siwən > siən > syən
52] 심다 : 중세국어에서는 활용시 모음어미와 결합하는‘-(석보6:37 월석8:63 두初7:9 동

문上29)’과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심-(원각下三之一56) 시므-(석보19:33 두初15:19 금삼2:21)’

의 교체를 보여준다. 충북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형태가 쓰인다. ‘ㄱ’ 形은 특히 충북

의 남부 지역에서 쓰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yim-<보은 제외 전지역> syiŋgu-<보은 옥천 영동>

재구형 ‘*simkɨ-’에서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면 ‘simk-’ 형태가 되고, 마지막 자음이 탈락하
면 ‘simɨ-’ 형태가 되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simkɨ- > simɨ- > sim-
*simkɨ- > simku- > siŋku-

53] 싶다 : 문헌에 어말자음의 유무에 따라 ‘식브-(월천132 두初10:28 구간6:16 삼강烈13)

싣브-(번소8:1) 십브-(삼강烈13 신속三烈6)’ 등과 ‘시브-(이륜重30 첩신1:10 첩몽2:5 계축p.60)

시프-(가언5:6 첩신7:20)’ 등의 두 가지 형태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iph-<진천 제외 전지역> suph-<영동> syiphɨ-<진천>
čəph-<옥천>

37) 충남 서산 지역의 ‘sirrəŋ’이 참고 자료가 된다(『한국방언자료집Ⅳ』 p.58 참조).

38) 경상도와 전라도의 방언형 ‘sirkaŋ/siraŋ’은 ‘w’ 첨가 이전에 ‘ə>a’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한국방언

자료집Ⅶ』 p.68, 『한국방언자료집Ⅵ』 p.398참고).

39) 북한의 방언자료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  p.112를, 경북의 방언자료는 『한국방언자료집Ⅶ』 p.59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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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지역의 방언형 ‘čəph-’은 충남 금산 지역의 방언형 ‘čəph-’ 및 부여 논산 지역의 방

언형 ‘čaph-’, 그리고 전남 대부분 지역의 방언형 ‘čap-’ 및 영광 강진 장흥의 방언형 ‘čaph-’,

경북 예천 안동 청송 영덕 금릉 영일 경산 영천 지역의 방언형 ‘čƎp-’으로부터 영향을 입은

형태로 보일 뿐, 여타 방언형들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여기서 제외하면, 나

머지 방언형들의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40)

sikpɨ- > sippɨ- > sip'ɨ- > siphɨ- > siph- > suph-
54] 싸우다 : 문헌에 ‘싸호-(용가87 석보9:16 월석1:26 한청110b) 사호-(남명上69 두初22:4

능엄9:19 법화5:63 원각下三之二83) 호-(역어補47 한청66a 청구p.83 삼략上19 십구1:3)’ 등

으로 나온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au-<옥천 영동 제외 전지역> s'ao-<옥천 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aho- > s'aho- > s'ao- > s'au-41)

55] 써레[杷] : 문헌에 ‘서흐레(자회中17)’와 ‘흐레(한청295a 물보耕農)’로 나온다. 방언형

은 다음과 같다.

s'ɨ:re<진천 보은 영동> s'ə:re<진천> s'ə:rE<청원>
s'ɨ:rE<음성 중원 제원 단양 괴산 옥천> s'ɨ:ri<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42)

səhɨrəy > s'əhɨrəy > s'əɨrəy > s'ə:rəy > s'ə:re > s'ɨ:re > s'ɨ:ri
səhɨrəy > s'əhɨrəy > s'əɨrəy > s'ə:rəy > s'ə:re > s'ɨ:re
səhɨrəy > s'əhɨrəy > s'əɨrəy > s'ə:rəy > s'ə:re

56] 썩다 : 문헌에 ‘석-(월석18:39 능엄4:80 법화2:56 두初18:17 자회下13 구방下77 동문上

62) -(송강1:5) 썩-(몽어上48 경신73) 셕-(유물5土)’ 등으로 나온다.43) 방언형은 전지역이

‘s'ək-’이므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ək- > s'ək-

57] 썰매 : 문헌에 '셜마(한청119a 물보舟車)’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ərmɛ<진천 청원 괴산 보은> s'ərmE<음성 중원 단양>
s'ərma<옥천>44)

40) 『한국방언자료집Ⅳ』 p.266, 『한국방언자료집Ⅵ』 p.351, 『한국방언자료집Ⅶ』 p.334를 볼 것.

41) 강원도는 평창 명주 원성 영월 정선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경상도는 영덕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전라도는 신

안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s'ao-’를 사용하고 있고, 충남은 전지역에서 ‘s'au-’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

다(『한국방언자료집Ⅱ』 p.302, 『한국방언자료집Ⅶ』 p.381, 『한국방언자료집Ⅵ』 p.398, 『한국방언자료

집Ⅶ』 p.299 참조).   

42) 강원도 정선 삼척 지역에서 쓰이는 ‘s'əgɨre’와, 전남 영광 장성 담양 지역의 ‘ s'əuri’, 광산 무안 나주의 ‘ 

s'əure’, 함평의 ‘ s'əorE’ 등은 문헌형 ‘서흐레 / 흐레’의 ‘ㅎ’의 변화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한국방언자료집Ⅱ』 p.26, 『한국방언자료집Ⅵ』 p.28 참조)

43) 소학언해(5:20)에 ‘麴蘖’을 주해하여 ‘눌욱과 세김이니 술을 닐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석-’과 ‘삭-’은 모

음대립에 따라 분화된 어례임을 추정할 수 있다. ‘세김’은 ‘석-’에 사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한 ‘səyki-’라

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4) 이 방언형은 충남 금산 지역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방언자료집Ⅳ』 p.113 참조).



- 19 -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hyərma > syərma > sərma > s'ərma
*hyərma > syərma > syərmay > sərmay > s'ərmay > s'ərmɛ

58] 쐐기[楔] : 문헌에 ‘쇠야미(법화序21 남명下57)’와 ‘쇠야기(사성下83 자회中18 역어上17)

쇠아기(첩해5:22) 쏘아기(한청405č) 야기(한청360a)’의 二種이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

다.

s'wɛ:k<진천 청원> s'wEak<음성>

s'wE:k<진천 청원 옥천 제외 전지역> s'wɛgi<청원 옥천>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oyak > soayk > soɛk > swɛk > s'wɛk
soyaki > soayki > s'oayki > s'oɛki > s'wɛki
soyak > söak > s'öak45)

59] 쑤시다 : 문헌에는 ‘시-(소언3:23 두요下21 내훈重1:3 역어上47) 시-(계축p.9) 쓔시

-(한청213c, 217c) 슈시-(유물五土)’ 등과 ‘쏘시-(여소1:21a)’가 보인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usyi-<진천 음성> hubi-<중원 제원>

ɸubi-<단양 청원> ɸübi-<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방언형 가운데 ‘후비-’ 계통은 문헌어와 어원이 다르므로 제외하면,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psyusi- > s'yusi- > s'usi-

60] 쓰레기 : 근대어 문헌에 ‘쓸어기(경신24)’가 보인다. 이 말은 ‘掃’ 또는 ‘拂’의 뜻으로 쓰

인 중세국어의 동사어간 ‘-(석6:6 월천55 삼강孝7 금삼2:54 자회下23 유합下8)’에 접미사 ‘-

어기’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ɨregi<진천 음성 청원> s'irEgi<중원 제원 단양 옥천>

s'irɛgi<보은> s'iregi<괴산> s'irigi<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psɨrəki > s'ɨrəki > s'ɨreki > s'ireki > s'iriki
psɨrəki > s'ɨrəki > s'ɨreki > s'ireki > s'irɛki

61] 씀바귀[苦菜] : 문헌에 ‘씀바괴(동문下4) 씀바귀(한청377a) 씀박위(해동p.95)’ 등으로 나

온다. ‘種花菜’의 뜻으로 쓰인 ‘씀(유물三草)’를 참조할 수 있다. 방언형은 다음과 같다.

s'yimbagu<진천 중원 제원 괴산 보은>

s'ɨmbagu<단양> s'ɨmbaguy<청원>
s'yimbE<음성 중원> s'yinnamur<보은 옥천 영동>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psɨnpakoy > s'ɨnpakoy > s'ɨmpakoy > s'ɨmpakuy46)

45) 음성 지역의 방언형 ‘s'wɛak’은 ‘s'öak’의 ‘ö’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것이다.

46) 충남 아산 지역의 방언형 ‘s'yimbaguy’와 공주 지역의 방언형 ‘s'yimbagü’를 위해서는 ‘uy>u’ 또는 ‘uy>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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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ɨnpakoy > s'ɨnpakoy > s'ɨmpakuy > s'ɨmpaku > s'impaku
*psɨnpʌy > s'ɨnpʌy > s'ɨmpʌy > s'ɨmpay > s'ɨmpɛ > s'impɛ

변화 이전에 ‘ɨ>i’ 변화 과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한국방언자료집Ⅳ』 p.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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